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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ited States is Korea’s important trading partner, ranking third (13.7%) in exports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The impac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f the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MPA are implemented in 2024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documents proving production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items when exporting to the 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xports and expor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currently no official system and procedures in Korea to prove production information for all 

fishery items, so we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by examin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In this study, five items including seaweed and halibut as domestic aquaculture 

items, tuna and squid as deep-sea fishing items, and fish cake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items for distribution channe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out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of each item 

and identified detailed distribution channel for major items exported to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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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ㆍ이정필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 보호 등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에 미국 정부는 해양포유류 자원량 감소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해양포

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이하 MMPA)’을 발효하였다. 해당 법률은 기존 미국 내에

서만 적용되었으나, 2008년부터 미국 NGO와 수산업계는 자국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미국에 수산

물을 수출하는 국가, 즉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

라 2017년 1월 ‘MMPA의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발효되었고, 두 차례 시행일 연기를 

거쳐 오는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 해양대기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

이 국가별로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류한 어업 중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은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해양포유류의 혼획이 발생하는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은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아야만 수출

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7%(’22년 

기준 4억 2,675만 달러)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므로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4년 MMPA의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동등성 여부와는 무관

하게 모든 품목에 대하여 대미 수출 시 생산정보에 대한 증빙자료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이러한 생산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

인 제도 및 절차가 부재인 상황이다. 물론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을 관리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

가 운영되고 있으나, 굴비, 생굴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어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MMPA 수입 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 품목별 원료 수급 및 유통경로 조사가 선제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수출업계의 사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미 수산물 

수출 품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국내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통경로 및 유통마진 파악(전창

곤, 1998), 대형 할인점의 수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송계의ㆍ김청열, 2009) 젓갈 브랜드의 유통경로와 

소비성향, 구매의향 간의 영향관계 분석(권기대 외, 2012), 유통업자들의 참여수준에 따른 유통기능 성

과에 관한 연구(이정필, 2017) 등이 이루어졌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도식화하고 일반화한 가운데, 

수출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연구ㆍ조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기존 선행 연구의 목적은 대체로 유

통체계 개선 및 유통 효율화, 기능에 대한 성과 등과 같은 국내 수산물 유통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

는 비효율의 개선과 관련이 있으나, 국제적 이슈 또는 사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품목별 유통경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될 MMPA 수입 규제에 대응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미 수출 실태와 수출업체 현황 등을 살펴보고, 주요 수

출 품목의 유통경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국내 생산 품목인 김과 넙치, 원양 어획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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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참치와 오징어, 그리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중간재 품목인 어묵까지 5개 품목으로 

제한하였다. 또 다른 주요 품목인 이빨고기의 경우 전량 원양에서 생산 후 냉동으로 수출되므로 유통

구조가 단순하여 제외하였고, 굴의 경우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다. 그 

외에 게살, 멸치, 미역의 경우에도 김, 넙치와 같이 국내 생산, 자숙, 건조 등의 단순 가공이나, 선정

된 5개 품목과 비교하여 조사의 시급성과 수출 금액, 물량 비중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외

하였다. 이후 각 품목별 생산(또는 수입)부터 가공, 유통, 미국으로의 수출까지의 과정이 단계별, 제품 

형태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 유통경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요 및 대미 수산물 수출현황

1.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MPA는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MMPA의 수산물 수입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산 수산

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즉 해당 규제가 시행될 경우, 해양포유류의 사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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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NOAA는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가별 어업을 분류한 해외어업목록(Li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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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어업은 어업 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약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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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육상양식과 같이 어업 특성상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 및 혼획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 발생하지 

않는 어업이며 수입규제 시행규칙의 예외 어업이므로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141개 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수출어업이 80개, 면제어업이 61개로, 

해당 어업의 동등성 평가 결과는 오는 2023년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동등성 평가는 수출국이 미국

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ㆍ이행하고 있는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국가 단위로 평가된다. 이 동등성 평가 결과에서 부적합 판

정을 받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동등성이 인정되기 전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불가

하다. 다시 말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동등성이 부인된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되며, 재신청 또는 4년 후 재평가를 통해 동등성이 승인된 후에만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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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2년 기준 총 510개소, 수출액은 

3억 9,399만 달러이다.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54개소(8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한 2022년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중 100만 달러 미만

으로 수출하는 업체 수는 441개(86.5%)로 대부분을 차지해 소규모 수출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산물 수출은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27억 6,249만 달러이다. 이 중 미국

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13.7%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표 2>). 

2022년 기준 대미 수산물 수출량은 32,491톤, 수출액은 4억 2,675만 달러로 10년간 수출량은 연평균 

2.7%, 수출액은 연평균 9.8%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미 수출액의 78.3%는 상위 10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이 중 상위 3개 품목인 김, 

이빨고기, 굴의 수출 비중이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은 3년 평균 물량 비중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액 역시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량 대비 금액(금

액/물량) 측면에서 톤당 부가가치 역시 가장 높은 29.5천 달러로 대미 수출 품목의 평균인 12.7천 달

러를 크게 상회(2.3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위 10개 품목 모두 지난 3년간 물량과 금액 측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부

터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국 내에서도 극에 달한 시점에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고무적으로 증가한 것을 다음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평균 비중

합계 2,312,271 2,825,343 3,149,850 2,762,488 100.0

1 중국 442,444 726,529 901,639 690,204 25.0

2 일본 659,744 636,464 624,711 640,306 23.2

3 미국 316,956 395,506 426,754 379,739 13.7

4 베트남 151,358 177,742 215,451 181,517 6.6

5 태국 170,937 142,046 179,264 164,082 5.9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표 2>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산물 수출액 및 비중 

(단위: 천 달러, %)

구분
50만 $ 미만

50만 $ ~

 100만 $ 미만

100만 $ ~

 1,000만 $ 미만
1,000만 $ 이상 합계

업체 수 수출액 업체 수 수출액 업체 수 수출액 업체 수 수출액 업체 수 수출액

합계 405 37,471 36 25,869 61 176,610 8 154,039 510 393,989 

중소기업 362 34,270 36 25,869 50 144,936 6 118,040 454 323,116 

중견기업 12 1,611 - 7 20,934 2 35,999 21 58,544 

대기업 7 336 - - 4 10,740 - - 11 11,076 

기타 24 1,254 - - - - - - 24 1,254 

기타: 기타는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특수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표 1>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수 및 수출액(2022년)

(단위: 개소,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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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9,399만 달러이다.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54개소(8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또한 2022년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중 100만 달러 미만

으로 수출하는 업체 수는 441개(86.5%)로 대부분을 차지해 소규모 수출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산물 수출은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27억 6,249만 달러이다. 이 중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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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고기, 굴의 수출 비중이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김은 3년 평균 물량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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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62 34,270 36 25,869 50 144,936 6 118,040 454 323,116 

중견기업 12 1,611 - 7 20,934 2 35,999 21 58,544 

대기업 7 336 - - 4 10,740 - - 11 11,076 

기타 24 1,254 - - - - - - 24 1,254 

기타: 기타는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특수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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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업체 수 및 수출액(2022년)

(단위: 개소, 천 달러) 

3.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

우리나라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우리나라의 대

미 김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억 4,729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 김의 제1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

출의 22.8%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2020년 1억 3,800만 달러에서 2022년 1억 4,837

만 달러로 7.5% 증가한 가운데, 미국 내 간편식, 건강식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조미김이 1억 3,674만 달러(92.8%), 마른김이 1,044만 달러(7.1%)로 대

부분 조미김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넙치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799만 달러로 미국은 일본에 이은 제2위 수출국이

며 전체 수출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285만 달러에서 2022년 2,022만 달러로 수출액이 

57.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넙치는 주로 외식용 식자재로 소비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에 영향을 받아 수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엔데믹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소비가 되살아나며 2022년 들어 수출이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활어가 1,476만 달러(82.1%)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선냉

장이 279만 달러(15.5%), 냉동이 44만 달러(2.5%)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참치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433만 달러로 미국은 제9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평균 비중 톤당 금액

대미 수출 전체
물량 12,973 16,234 18,206 15,804 100.0

12.7

금액 152,449 188,240 259,742 200,143 100.0

1 김
물량 2,751 2,205 3,221 2,726 17.2

29.5

금액 69,040 68,461 103,731 80,410 40.2

2 이빨고기
물량 797 1,128 1,452 1,126 7.1

25.1

금액 16,971 21,276 46,690 28,312 14.1

3 굴
물량 1,017 1,271 1,369 1,219 7.7

7.9

금액 7,824 9,831 11,187 9,614 4.8

4 넙치
물량 282 400 408 363 2.3

23.6

금액 5,146 9,935 10,599 8,560 4.3

5 참치
물량 687 626 790 701 4.4

10.9

금액 5,624 7,086 10,218 7,643 3.8

6 오징어
물량 536 1,095 1,560 1,064 6.7

6.2

금액 4,535 6,866 8,448 6,617 3.3

7 게살
물량 100 232 407 246 1.6

15.6

금액 1,925 3,282 6,295 3,834 1.9

8 어묵
물량 1,203 1,667 1,538 1,469 9.3

3.4

금액 3,812 5,770 5,433 5,005 2.5

9 멸치
물량 256 234 355 282 1.8

13.3

금액 3,371 3,531 4,390 3,764 1.9

10 미역
물량 355 617 642 538 3.4

5.4

금액 2,178 3,005 3,578 2,920 1.5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표 3>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톤,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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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2020년 1,146만 달러에서 2022년 1,804만 달러로 

57.4% 증가하였는데, 이는 넙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여파로 2020년 수출

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코로나19 적응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가격 상승, 재고 확보 움직임에 따라 수출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냉동이 996만 달러(69.5%)로 가장 많으

며, 다음으로 밀폐용기(통조림)가 425만 달러(29.7%)로 나타나 두 제품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오징어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390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국이

며 전체 수출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088만 달러에서 2022년 1,529만 달러로 40.5% 증가

하였다. 이는 미국 내 외식업용 냉동 오징어 및 조제 오징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제품 형

태별로 살펴보면 기타조제가 716만 달러(5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냉동이 643만 달러(46.3%)로 나

타나 우리나라의 대미 오징어 수출은 주로 조미오징어와 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어묵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976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892만 달러에서 2022년 1,001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류 열풍에 따라 어묵을 주재료로 하는 떡볶이 등 K-FOOD의 인

기가 높아지면서 어묵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두 기타조

제로, 생선묵1)이 932만 달러(95.4%), 생선소시지가 45만 달러(4.6%)로 생선묵 중심의 수출 구조이다.

1) 생선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선살을 으깨어 기름에 튀기거나 찐 어묵으로, 대표적으로 사각어묵, 봉어묵 등이 해당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평균 비중

김

전체 138,005 155,502 148,368 147,292 100.0%

조미김 128,219 144,702 137,285 136,735 92.8%

마른김 9,667 10,612 11,028 10,436 7.1%

기타 9,667 10,612 11,028 10,436 0.1%　

넙치

전체 12,854 20,910 20,218 17,994 100.0%

활어 10,817 17,087 16,389 14,764 82.1%

신선냉장 1,851 3,259 3,247 2,786 15.5%

냉동 185 564 582 444 2.5%

참치

전체 11,462 13,490 18,042 14,331 100.0%

냉동 6,734 10,035 13,113 9,961 69.5%

밀폐용기 4,450 3,412 4,892 4,251 29.7%

신선냉장 8 40 28 25 0.2%

기타조제 269 2 9 94 0.7%

오징어

전체 10,875 15,525 15,285 13,895 100.0%

기타조제 5,675 8,082 7,727 7,162 51.5%

냉동 4,901 7,135 7,264 6,433 46.3%

밀폐용기 286 308 231 275 2.0%

신선냉장 13 0 63 25 0.2%

어묵

전체 8,924 10,346 10,011 9,760 100.0%

생선묵 8,606 10,062 9,277 9,315 95.4%

생선소시지 318 284 734 445 4.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표 4> 우리나라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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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큰 편은 아니다. 2020년 1,146만 달러에서 2022년 1,804만 달러로 

57.4% 증가하였는데, 이는 넙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 감소 여파로 2020년 수출

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코로나19 적응 및 수요 증대에 따른 가격 상승, 재고 확보 움직임에 따라 수출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냉동이 996만 달러(69.5%)로 가장 많으

며, 다음으로 밀폐용기(통조림)가 425만 달러(29.7%)로 나타나 두 제품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오징어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1,390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국이

며 전체 수출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1,088만 달러에서 2022년 1,529만 달러로 40.5% 증가

하였다. 이는 미국 내 외식업용 냉동 오징어 및 조제 오징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제품 형

태별로 살펴보면 기타조제가 716만 달러(51.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냉동이 643만 달러(46.3%)로 나

타나 우리나라의 대미 오징어 수출은 주로 조미오징어와 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어묵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976만 달러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국이며, 

전체 수출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892만 달러에서 2022년 1,001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류 열풍에 따라 어묵을 주재료로 하는 떡볶이 등 K-FOOD의 인

기가 높아지면서 어묵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품 형태별로 살펴보면 모두 기타조

제로, 생선묵1)이 932만 달러(95.4%), 생선소시지가 45만 달러(4.6%)로 생선묵 중심의 수출 구조이다.

1) 생선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선살을 으깨어 기름에 튀기거나 찐 어묵으로, 대표적으로 사각어묵, 봉어묵 등이 해당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평균 비중

김

전체 138,005 155,502 148,368 147,292 100.0%

조미김 128,219 144,702 137,285 136,735 92.8%

마른김 9,667 10,612 11,028 10,436 7.1%

기타 9,667 10,612 11,028 10,436 0.1%　

넙치

전체 12,854 20,910 20,218 17,994 100.0%

활어 10,817 17,087 16,389 14,764 82.1%

신선냉장 1,851 3,259 3,247 2,786 15.5%

냉동 185 564 582 444 2.5%

참치

전체 11,462 13,490 18,042 14,331 100.0%

냉동 6,734 10,035 13,113 9,961 69.5%

밀폐용기 4,450 3,412 4,892 4,251 29.7%

신선냉장 8 40 28 25 0.2%

기타조제 269 2 9 94 0.7%

오징어

전체 10,875 15,525 15,285 13,895 100.0%

기타조제 5,675 8,082 7,727 7,162 51.5%

냉동 4,901 7,135 7,264 6,433 46.3%

밀폐용기 286 308 231 275 2.0%

신선냉장 13 0 63 25 0.2%

어묵

전체 8,924 10,346 10,011 9,760 100.0%

생선묵 8,606 10,062 9,277 9,315 95.4%

생선소시지 318 284 734 445 4.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재가공

<표 4> 우리나라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제품 형태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Ⅲ. 조사 설계

1. 조사 범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수출 수산물에 대한 생산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

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MMPA 대응을 위한 업체별 생산 증빙자료 구비 현황에 대한 조

사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유통경로를 조사 범

위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품목은 앞서 언급했듯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국내 생산 품목인 김과 넙치, 원

양 어획 품목인 참치와 오징어, 그리고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중간재 품목인 어묵까지 5

개로 선정하였다.

유통과정의 경우 생산 또는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대미 수출이 이루어지는 상차 시점까지의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수출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원물과 완제품의 

수출 비중, 직접 수출, 간접 수출과 같은 수출방식 비중 등 유통경로별 비중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유통단계별 비중은 해당 품목 조사업체들의 조달ㆍ유통경로 비중의 총합을 100으로 환산하

여 계산한 값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원물이란 어획된 수산물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활어 또는 전처리(내장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냉동상태 수산물을 뜻하며, 완제품이란 전처리 제품 

및 건조·조미 등 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이 속한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대한 유통실태 및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조사 개요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달간 수행하

였으며, 미국으로 김, 넙치, 참치, 오징어, 어묵을 수출하는 376개 업체 중 조사에 응한 63개 수출업체

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업체별 심층적 조사를 위해 각 수출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1:1 대면조사를 원칙으

로 하였으며, 이 중 11개 업체(김 5개, 넙치 1개, 오징어 4개, 어묵 1개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

로 인한 대면 조사 거부에 따라 유선과 e-mail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① 기업정보, ② 수출 현황, ③ 업체 유형별 생산정보로 구성하였다. 수출 현황에

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과 유통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업체 유형별 생산정보의 경우 생산업체, 가공업체 등 업체의 유형에 따라 생산량, 판매방법, 원료 수

급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표본 특성

표본을 살펴보면, 대미 김 수출업체 23개 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3년 평균 대미 김 수출액의 69.9%, 

넙치 수출업체 8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넙치 수출액의 24.1%, 참치 수출업체 4개 사는 3년 평균 대

미 참치 수출액의 86.8%, 오징어 수출업체 21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오징어 수출액의 82.5%, 어묵 

수출업체 7개 사는 3년 평균 대미 어묵 수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넙치를 제외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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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품목의 경우 조사 대상 업체가 전체 조사 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대표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유형을 미국 NOAA가 발표한 LOFF에 따라 분류하고, 품목별로 세분화하면 다음

과 같다. 김은 LOFF 기준 면제어업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업체 중 9개 사가 단일품목으로 김만 수

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를 유형화

하면 단순 수출업체와 가공ㆍ수출업체는 각각 11개 사,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는 1개 사로 분류되었

다. 또한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와 일부 가공ㆍ수출업체(2개 사)의 경우 직접 수출 외에도 수출대행업

체를 통한 간접 수출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는 LOFF 기준 육상양식의 경우 면제어업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 결과, 넙치만 수출하는 업

체는 2개 사, 나머지 업체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공 제

품을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하는 단순 가공업체가 1개 사, 생산부터 수출까지 진행

하는 생산ㆍ수출업체가 1개 사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업체는 단순 수출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는 LOFF 기준 수출어업에 속하는 품목이다. 이때 참치는 다랑어류와 황새치 등의 어종을 포함

하는데, 조사업체 중 3개 사가 단일품목을 수출하며 나머지 1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이 중 2개 사는 가공ㆍ수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는 단순 수출업체와 생산ㆍ가공

ㆍ수출업체가 각각 1개 사로 나타났다.

오징어는 LOFF 기준 국내산의 경우 수출어업에, 수입산의 경우 중간재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 

결과, 수출어업에 속하는 국내산 수출업체 7개 사 중 1개 사만 오징어 단일품목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 사는 오징어 외 다양한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간재에 속하는 수입산 수출업체 16개 사 중 3개 사는 단일품목을, 13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공ㆍ수출 업체가 9개 사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수출업체는 

8개 사, 단순 가공업체는 4개 사로 조사되었다.

어묵은 LOFF 기준 수입산을 원료로 활용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업체는 총 7개 사이

며, 이 중 5개 사가 단일품목을, 나머지 2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를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총 376개 

수출업체
김(207개 사), 넙치(26개 사), 참치(27개 사), 오징어(72개 사), 어묵(44개 사)

표본 수
총 63개 

수출업체

품목 업체 수 3년 평균 수출액 대미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김 23개 사 8,063만 달러 69.9%

넙치 8개 사 340만 달러 24.1%

참치 4개 사 1,053만 달러 86.8%

오징어 21개 사 743만 달러 82.5%

어묵 7개 사 861만 달러 97.4%

조사 시기 2022년 6월 1일 ~ 9월 30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조사 및 기타 방법(유선, e-mail)을 통한 심층 면접

조사 내용 ① 기업정보, ② 수출 현황(수출실적, 유통과정), ③ 업체 유형별 생산정보(생산량, 금액, 원료)

주: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수

<표 5>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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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품목의 경우 조사 대상 업체가 전체 조사 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대표성을 띤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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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간재에 속하는 수입산 수출업체 16개 사 중 3개 사는 단일품목을, 13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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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 단순 가공업체는 4개 사로 조사되었다.

어묵은 LOFF 기준 수입산을 원료로 활용하는 중간재에 속하는 품목이다. 조사업체는 총 7개 사이

며, 이 중 5개 사가 단일품목을, 나머지 2개 사는 다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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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207개 사), 넙치(26개 사), 참치(27개 사), 오징어(72개 사), 어묵(44개 사)

표본 수
총 63개 

수출업체

품목 업체 수 3년 평균 수출액 대미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김 23개 사 8,063만 달러 69.9%

넙치 8개 사 340만 달러 24.1%

참치 4개 사 1,053만 달러 86.8%

오징어 21개 사 743만 달러 82.5%

어묵 7개 사 861만 달러 97.4%

조사 시기 2022년 6월 1일 ~ 9월 30일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 조사 및 기타 방법(유선, e-mail)을 통한 심층 면접

조사 내용 ① 기업정보, ② 수출 현황(수출실적, 유통과정), ③ 업체 유형별 생산정보(생산량, 금액, 원료)

주: 조사 대상은 2021년 기준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수

<표 5> 조사 개요

유형화하면, 4개 사가 가공ㆍ수출 업체에 속하고, 2개 사는 단순 가공업체, 나머지 1개 사는 단순 수

출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공ㆍ수출 업체 중 2개 업체는 직접 수출 외에도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의 유통경로 분석

본 장에서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인 김, 넙치, 참치, 오징어, 어묵에 대하여 유통경로를 분석하였다. 

품목별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원료 구매부터 수출까지

의 단계별 경로와 비중을 파악하였다.

1. 김

대미 김 수출업체 23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대미 수출용 

김은 전량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조미김, 건조김(마른김)과 같이 완제품 형태로 수출된다. 대부분 항

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는데, 이는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 형태와 부피, 그리고 변형 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김은 조미김이 84.1%, 건조김이 1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는 조미김의 경우 마른김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미국 내 김을 처음 접하는 개별 소비자의 선

택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한편, 마른김의 경우 외식업의 업무용(김초밥용)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김 수출 유통경로는 크게 위판장을 거치는 경우와 김 생산업체가 가공공장을 함께 운영해 별도의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미ㆍ건조 김의 주원료인 물김의 97.7%는 위판

장을 통해 가공업체와 중간유통업체(수집상)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업체에서는 조미ㆍ건조김으로 제

품화한 후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전문상사 등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을 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둘째, 김 생산업체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 생산한 물김을 가공하여 위와 마찬가

지로 미국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출하는 두 가지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김 넙치 참치 오징어 어묵

합계단일

품목

다

품목

단일

품목

다

품목

단일

품목

다

품목

단일

품목

다

품목

단일

품목

다

품목

LOFF 

분류

수출어업 - - - - 3 1 1 6 - - 11

중간재 - - - - - - 3 13 5 2 23

면제어업 9 14 2 6 - - - - - - 31

합계 23 8 4 23
1)

7 65

업체

유형별

단순 가공업체 - 1 - 4 2  7

단순 수출업체 11 6 - 8 1 26

생산ㆍ수출업체 - 1 1 - -  2

가공ㆍ수출업체 11 - 2 9 4 26

생산ㆍ가공ㆍ수출업체 1 - 1 - -  2

합계 23 8 4 21 7 63

주: 오징어의 경우 수출어업 및 중간재 복수 취급 수출업체 2개 사 포함

<표 6> 품목별 대미 수출업체의 유형별 분류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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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넙치

대미 넙치 수출업체 8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대미 수출용 

넙치는 대부분 국내 육상양식으로 생산되고, 대부분 활어 형태(74.8%)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넙치의 경우 항공운송과 활 컨테이너를 활용한 해상운송 방식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해상운송이 항

공운송에 비해 물류비는 저렴하나, 장시간의 운송 시간(14일 이상) 때문에 품질 저하와 폐사율 상승 

주: 1) 위판장 경유 가공업체

주: 2) 위판장 및 중간유통업체 경유 가공업체

주: 3) 원물 생산 및 가공업체

<그림 1> 대미 김 수출 유통경로 

<그림 2> 대미 넙치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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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넙치의 경우 항공운송과 활 컨테이너를 활용한 해상운송 방식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해상운송이 항

공운송에 비해 물류비는 저렴하나, 장시간의 운송 시간(14일 이상) 때문에 품질 저하와 폐사율 상승 

주: 1) 위판장 경유 가공업체

주: 2) 위판장 및 중간유통업체 경유 가공업체

주: 3) 원물 생산 및 가공업체

<그림 1> 대미 김 수출 유통경로 

<그림 2> 대미 넙치 수출 유통경로 

등에 따른 우려로 최근에는 항공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 항공 운송비의 경우 수출 원가

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이 물류비용으로 소요되지만 15시간 이내 운송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넙치의 수출 유통경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양식된 넙치의 12.5%는 활어 원물 그대로 

수출업체를 통해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다. 둘째, 가공업체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는 전처리를 통

해 내장을 제거한 후 냉동상태의 필렛(횟감용)으로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된다. 셋째, 수출업체가 

도소매상 등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원물을 구입 후 활어 또는 신선냉장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로, 이는 

전체 7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경로와 같이 활어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

업체가 직접 수출 포장 작업을 하거나 포장을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3. 참치

대미 참치 수출업체 4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대미 수

출용 참치는 대부분 냉동 필렛 형태(70.5%)로 수출된다.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는 

가운데, 유통경로는 국산(원양산)과 수입산 원료를 활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2가지 경로로 분류된다.

전체의 77.0% 비중을 차지하는 국산(원양산)의 경우 크게 3가지 유통경로를 거치는데, 첫째, 원물 

그대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둘째, 가공업체에서 냉동 필렛(41.0%)과 통조림(27.5%)으로 가공 후 

직접 수출되는 경우이다. 통조림용 참치의 경우 횟감용, 냉동 필렛용과는 어종별 차이가 있는데 주로 

황다랑어와 가다랑어, 날개다랑어를 사용하며, 원양산, 수입산(동남아시아) 등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수입상을 통해 원물을 구입하거나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입한 참치를 냉동 필렛으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로이다. 수입산의 경우, 업체별 가공 형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만산을 사용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때 가공업체는 수입업체를 통해 원물을 구입하여 냉동 필렛으로 가공 후 직접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원물(국내산) 생산 및 가공업체

주: 2) 중간유통업체 경유 가공업체

주: 3) 원물(수입산) 수입업체 경유 가공업체

<그림 3> 대미 참치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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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징어

대미 오징어 수출업체 21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대미 

수출용 오징어는 조미(47.7%), 냉동(31.5%), 젓갈(9.8%) 등의 형태로 수출된다.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며, 참치와 마찬가지로 국산과 수입산 원료 수급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된다.

전체의 28.5% 비중을 차지하는 국산의 경우 크게 3개 형태의 유통경로를 거치는데, 첫째, 가공 없

이 수출업체를 통해 냉동(원물) 형태로 미국에 직접 수출되는 형태이다. 이때 선사 또는 위판장을 통

해 거래되며, 해당 형태는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가공업체에서 젓갈, 냉동(볶음용), 

조미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출되는 경우로 국산 수산물 유통경로 중 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한다. 이때 가공된 제품의 9.7%는 가공업체에서 바로 수출하며, 나머지 4.2%는 수출업체를 통해 수

출된다. 셋째,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로, 이 중 2.2%는 냉동(원물) 형태로 직수출되고, 나

머지 8.8%는 가공업체를 통해 조미, 건조, 냉동(볶음용), 젓갈 등으로 가공된다. 이후 제품의 3.3%는 

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5.5%는 수출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오징어의 경우 국산보다 수입산 원료 비중이 71.5%로 더 높은데, 이때 페루, 대

주: 1) 원물(국내산) 생산 및 가공업체

주: 2) 중간유통업체 경유 가공업체

주: 3) 원물(수입산) 수입업체 경유 가공업체

<그림 4> 대미 오징어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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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에서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5.5%는 수출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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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원물(국내산) 생산 및 가공업체

주: 2) 중간유통업체 경유 가공업체

주: 3) 원물(수입산) 수입업체 경유 가공업체

<그림 4> 대미 오징어 수출 유통경로 

만, 아르헨티나 등지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다. 주로 조미, 냉동(원물), 젓갈 형태로 수출되며 유통경

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통해 직접 냉동 형태의 원물을 구입하여 

가공 없이 그대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이다. 둘째, 가공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물을 가

공하여 제품화한 후 상사 등 수출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로, 이 경우 조미 오징어 제품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어묵

대미 어묵 수출업체 7개 사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대미 수출용 

어묵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등지로부터 어묵의 원재료인 연육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생선묵과 생선소시지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묵 제조 시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연육은 실꼬리돔, 갈치 등 열대성 어종으로 주

로 중저가 어묵 제조에 사용된다. 반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연육은 명태, 대구와 같은 냉수성 어종으로 

고급 어묵 또는 생선소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어묵의 경우 생선묵의 비중이 9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부분 항구를 

통해서 해상운송으로 수출되며, 유통경로는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가공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연육을 직접 구매하여 생선묵과 생선소시지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전체의 71.0%가 해당 경로를 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48.0%는 가공업체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며, 나머지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된다. 둘째, 중간유통업체가 수입업체에게 

연육을 구입 후, 이를 가공업체에 유통하여 생선묵으로 가공 후 수출되는 방식으로 전체의 29.0%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산물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13.7%를 차

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MMPA 수입 규제가 본

주: 1) 원물(수입산) 수입업체 경유 가공업체

주: 2) 원물(수입산) 수입업체 및 중간유통업체 경유 가공업체

<그림 5> 대미 어묵 수출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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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

서는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 또는 원료 수입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 과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산자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력 정보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

되는 주요 품목별 유통단계가 얼마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별 비중이 어떠한지 등 

그 수출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 대미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

과는 달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전까지의 단계를 상류(소유권 이전)의 측면에서 원물 수급(수입)단계, 

가공단계, 수출(제품 형태)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MMPA 수입규제 외에도 생산(어획ㆍ양식)부터 미국 반입까지의 과정별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2) 대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미국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에서의 신속한 추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외에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3)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 대상 유통경로만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수출업계의 생산 증빙자료 구비 실태와 관

련된 조사는 그 내용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경로 조사 대상 품목에 있어 국내 양식 품목으로 김과 넙치를, 원양 어획 품목

으로 참치와 오징어를, 그리고 중간재 성격을 띠는 어묵까지 5개 품목을 시급성, 수출액 및 물량 비중

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5개 품목을 취급하는 63개 수출업체

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의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경우 2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미김과 건조김 형태로 미국으로 수출되며 크

게 ‘위판장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가공업체(원물 생산 및 가공)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2가지 형태의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넙치의 경우 8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상양식 방법으로 생산된 넙치는 대부분 활 형

태로 수출되고 있고, 수출 유통경로는 ‘수출업체 위탁을 통한 미국 수출’, ‘중간유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의 수출 유통경로로 조사되었다.

참치의 경우 4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산과 수입산 차이에 따라 수출 유통경로가 

구분되었다. ‘국산(원양산)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국산(원양산)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수입산 → 수입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가 주로 수출되는 유통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경우 21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미, 냉동, 젓갈 등의 형태로 수출되며 참

치와 마찬가지로 국산과 수입산 차이에 따라 유통경로가 구분되었다. ‘국산 → 수출업체 → 미국 수

출’, ‘국산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국산 → 가공업체 → 수출업체 

2) 현재 참치, 전복, 새우, 해삼, 대구 등 13개 어종에 대하여 시행 중이나 향후 대상 어종이 확대될 예정임

3) 2023년 말 미국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예정임



42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43 

대미 수출 수산물의 유통경로 분석 연구

격 시행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해

서는 업체별로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 또는 원료 수입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단계별 과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생산자부터 유통업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이력 정보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국내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미국으로 수출

되는 주요 품목별 유통단계가 얼마나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리고 경로별 비중이 어떠한지 등 

그 수출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 대미 수출업체 및 수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

과는 달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전까지의 단계를 상류(소유권 이전)의 측면에서 원물 수급(수입)단계, 

가공단계, 수출(제품 형태)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MMPA 수입규제 외에도 생산(어획ㆍ양식)부터 미국 반입까지의 과정별 세부 

정보를 요구하는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2) 대응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제도로 인해 미국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

에서의 신속한 추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 외에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 및 절차가 부재한 상황3)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 대상 유통경로만을 조사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수출업계의 생산 증빙자료 구비 실태와 관

련된 조사는 그 내용이 광범위한 관계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경로 조사 대상 품목에 있어 국내 양식 품목으로 김과 넙치를, 원양 어획 품목

으로 참치와 오징어를, 그리고 중간재 성격을 띠는 어묵까지 5개 품목을 시급성, 수출액 및 물량 비중

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정된 5개 품목을 취급하는 63개 수출업체

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의 수출 유통경로를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경우 2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미김과 건조김 형태로 미국으로 수출되며 크

게 ‘위판장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가공업체(원물 생산 및 가공)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2가지 형태의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넙치의 경우 8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상양식 방법으로 생산된 넙치는 대부분 활 형

태로 수출되고 있고, 수출 유통경로는 ‘수출업체 위탁을 통한 미국 수출’, ‘중간유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의 수출 유통경로로 조사되었다.

참치의 경우 4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산과 수입산 차이에 따라 수출 유통경로가 

구분되었다. ‘국산(원양산)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국산(원양산)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수입산 → 수입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가 주로 수출되는 유통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의 경우 21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미, 냉동, 젓갈 등의 형태로 수출되며 참

치와 마찬가지로 국산과 수입산 차이에 따라 유통경로가 구분되었다. ‘국산 → 수출업체 → 미국 수

출’, ‘국산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 ‘국산 → 가공업체 → 수출업체 

2) 현재 참치, 전복, 새우, 해삼, 대구 등 13개 어종에 대하여 시행 중이나 향후 대상 어종이 확대될 예정임

3) 2023년 말 미국의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될 예정임

→ 미국 수출’, ‘수입산 → 수입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출’의 4가지 형태가 주요 

수출 유통경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묵의 경우 7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산 연육을 구매하여 국내 

가공업체에서 생선묵과 생선소시지 형태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대미 수출 어묵의 세부 

유통경로는 ‘수입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 ‘수입업체 → 가공업체 → 수출업체 → 미국 수

출’, ‘수입업체 → 중간유통업체 → 가공업체 → 미국 수출’의 3가지 형태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 이력 추적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산물 이력

제 의무화 품목을 확대, 개편하고, 전 품목에 대하여 블록체인 등 정보화할 수 있는 생산유통 이력정

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현재 수산물 이력제의 경우 의무화 시

범사업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율 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의무화 대상 품목을 이력 추적

을 요구하는 대미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확대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원료의 수입 및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

는 이력정보 관리시스템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품목별 국내 수출 유통경로를 최초로 파악하여 유

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를 위해 조사 대상 품목의 수출 유통경로를 일반화하

는 데 있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줄이고자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수산회 등 수산물 

수출 관련 단체 소속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대미 수출 유통경로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내용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수출 유통경로 형성의 의미 해석보다는 경로의 

표준화, 유형화를 통해 미국으로 수산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신규 수출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고 향후 미국 MMPA 대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해

당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업체가 아닌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

의 한계로 작용한다. 한편, 앞선 수출 유통경로 분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유통경로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수출되는 제품 형태이며, 어종별 특성과 미국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

되는 제품 형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생산 증빙자료 

구비 실태 조사 이외에도 수출 시 유통경로 결정 요인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최적 유통경로 

분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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